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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 패망의 선봉  January 05
•신명기 8:14-20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잠 1:7).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경외’란 두려워하

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

니다. 이와 정반대 개념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superbia), ‘높

이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입니다. 교만

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의 인생을 삽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패

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잠 16:18).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신 8:14).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바라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와 이적을 경험하고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결국엔 또다시 위험에 처

하고 말았습니다(대하 32:24-26).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바라보게 만들며, 하나

님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렘 50:31).

교만한 자는 삶의 온갖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사

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직위, 지위, 재산, 학벌 

등으로 자기 가치를 드러내려 합니다. 교만은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 도덕

적·영적 우월 의식 등으로 본인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들며 불화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 모두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습니다(신 8:14-20).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며(딤전 1:17),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며 만주

의 주이십니다(딤전 6:15).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

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절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

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❶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합니까?

❷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나 자신/이웃 모두를 잃은 것은 아닙니까?


